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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올해 햅쌀은 더 빨리 찾아갑니다”

- 인천시 첫 모내기 개시 -

인천의 첫 모내기가 시작됐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5일 서구 대곡동에 박길수·김용옥씨 농가에서 

1.6ha 면적에 조생종 진옥벼를 심었다고 밝혔다.

이날 모내기한 ‘진옥벼’는 고품질 품종의 쌀로써, 내냉성과 도열병 

저항성이 강한 조생종 품종이다. 

또한 수량성이 양호하고, 식미가 좋다는 평을 받고 있는 품종으로 8월 말 

8.8톤 가량의 쌀이 수확될 예정이다.

조기재배를 하면 9월 이후 오는 태풍 등 기상재해를 피할 수 있어 수확기 

피해 부담이 적고, 추석 전 조기수확으로 햅쌀 시장을 선점하기 유리해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해당 농가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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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 측조시비기 기술시범사업 적용 농가로서 시범 기술의 적용을 

통해 시비 노동력 79%, 비료 이용률 20%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인천시는 이 외에도 원적외선 건조저장 시범, 드론 활용 벼 생력화 

시범사업 등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식량작물 

수급과 물가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식량안정생산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내 농업인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선진기술 보급에 힘

써 영농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인천광역시 관내 첫 모내기 사진(’22. 5. 5.)


